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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 아동의 성별과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에 소재한 초등학교 5∼6학년 남녀 아동 366명이며,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독립표본 t 검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중 과

민반응은 남아의 어머니들이 여아의 어머니들보다 더 높았으며, 공격성은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더 높았

다. 둘째, 아동의 성별과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아동의 공격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성별과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기질을 통제한 후에도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공격성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아동 대상의 상담 현장뿐

아니라, 부모 대상의 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공격성, 아동, 성별,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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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아동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폭력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

으키고 있다.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의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중․고등학교 시기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교육부, 2017).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욕설 사용실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80%가 초등학교 시기에 욕설을 사용하기 시

작했다고 응답하여(양명희, 강희숙, 2010), 이

시기에 공격성 및 문제행동이 나타날 위험성

이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더구나 일상화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사용은 폭력적인 영상이

나 게임, 채팅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기회

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듯 아동이 공격성에

노출되는 매체가 다양해지고 접근이 쉬워지다

보니 아동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폭력을 경험

할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폭력 형태도 언

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공격성은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대상 즉,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 상해, 파괴,

제거 혹은 제어를 가하는 것(Lazarus, 1976)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자신 또는 타

인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목

표로 하는 행위 즉, 공격자의 의도나 동기까

지를 포괄하는 개념(Aronson, 1980)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격성은 영아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초등학교 중기 이후에는 점점 고착

화되는 경향을 보이며(Cairns, Cairns, Neckerman,

Ferguson, & Gariepy, 1989), 이때 고착된 공격성

이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된다(홍경자, 노안녕, 1983; Farrell, Sullivan,

Esposito, Meyer, & Valois, 2005). 또한 공격성은

공격 대상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여 우울증과 자살에까

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개

인적인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박성연, 강지흔, 2005; 박우람,

홍상황, 2015; 서미정, 2011; 하영희, 2004;

Farrell et al., 2005; Owens, Slee, & Shute, 2000).

초등학교 시기는 신체적 발달뿐 아니라 사

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지식 습득 및 한 사

회의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발달이 활발

하게 이루어져야하는 시기이다. 특히 초등학

교 고학년들은 학업의 양과 성적에 대한 부담,

이성에 관한 관심증가, 2차 성징의 발현으로

신체 및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인에 비해 인지적,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여 신체 및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

에서 분노나 충동적 표현과 같은 부정적 정서

를 과격하게 표출하는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

(Blitstein, Murray, Lytle, Birnbaum, & Perry, 2005;

Wenar & Kerig, 2006). Wenar와 Kerig(2006)에

의하면, 아동기 초기에는 단순히 고집 센 행

동과 같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주지 않는

덜 심각한 행동을 보이지만 아동기 후기가 될

수록 무단결석, 신체적 싸움, 학대, 기물 파괴

등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심각한 공격

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아동기의 공격적 행동은 청소년기의 잦은 범

죄적 위법행위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아동기의 공격성이 청소년의 폭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Nagi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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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mblay(1999)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초등학생 시기에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적절

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차 사회구성

원으로서 기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 중기 이후에 공격성이 고착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이은아, 천성문,

2013),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공격성

연구는 이후의 공격성을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공격성 연구가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공격성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

영유아기나 공격성의 표현정도가 심각한 청소

년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주로 학대경험이나 맞

벌이, 이혼, 다문화가정 등 가족형태, 집단따

돌림, 사이버폭력 등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

어졌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

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

저, 개인적 요인으로 기질을 들 수 있다(김연,

2010; 박지숙, 임승현, 박성연, 2009; 이주리,

2010; 한윤영, 2010). 기질은 유전적으로 타고

나는 생물학적인 요소로 생의 초기부터 나타

나는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의 특성을 말한다

(Caspi, 1998; Plomin, DeFries, Craig, & McGuffin,

2003). Lambert(1988)의 연구에 의하면 기질은

공격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

로 나타났다. 또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공

격성을 본능적 행동으로 간주하여 타고난 기

질이 공격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Tieger, 1980).

기질의 차원 가운데, 정서성은 쉽게 부정적

기분을 느끼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기질적으

로 분노나 좌절에 취약한 부정적인 정서성을

가진 아동은 위협 혹은 도발적인 상황에서 분

노하고 보복하려는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주리, 2010; Rothbart & Bates, 2006; Vitaro,

Brendgen, & Tremblay, 2002). 반면, 활동성은

일상생활에서 활력적이며 민첩한 특성을 의미

하는데, 활동수준이 높은 아동은 긍정적 정서

를 높게 지각하고 부정적 정서를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지윤, 임정하, 2011). 또한

활동성이 높은 아동은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

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Okun, Stock,

Haring, & Witter, 1984), 활동성이 높은 아동은

공격성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 중 주요하게 보고

되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의 질, 부모의 심리적 통제 등과 같은 부모관

련 변인이다(박현정, 2014; 이하연, 박주희,

2014; Murray, Dwyer, Rubin, Knighton-Wisor, &

Booth-LaForce, 2014). 특히 부모관련 변인 중에

서 어머니의 정서 수용태도나 심리통제, 역기

능적 의사소통 등과 같은 어머니의 정서관련

특성은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지고 있다(유신복, 손원숙, 2014; 전미

숙, 손은정, 2013; 전숙영, 2015; Kaczynski,

Lindahl, Malik, & Laurenceau, 2006). 어머니와

자녀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빈번하게 정서를 표

현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의 사

회정서적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

는 사회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Denham,

1998). 실제로 어머니의 자녀 감정 수용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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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자녀의 분노정서조절과 의도적 통제능력

증진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공격성

및 외현화 행동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 Valiente, Lemery-Chalfant, & Reiser,

2007).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

가 자녀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수용해 줄수록 자녀가 정서적으

로 안정되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

인 대처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남은영, 2011; 민

성혜, 2009; 윤보람, 2010; Garner, Dunsmore,

& Southam-Gerrow, 2008; Shortt et al., 2010;

Valiente et al., 2007). 즉, 어머니가 자녀의 부

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

면, 자녀는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욕구가 서로 다름을 인식

하고 이해하게 되어 문제행동이 줄어들 수 있

다(Garner, Jones, & Miner, 1994). 반면, 어머니

가 과민반응을 보이거나 감정축소반응을 보일

경우,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했으며,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

거나(김지연, 남은영, 2011;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이고 쉽게

분노하였으며(이하연, 박주희, 2014; Nelson et

al., 2013), 또래관계에서 신체적, 언어적 공격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arson &

Parke, 1996). 이처럼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보이는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의

행동이나 사회정서적 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며, 자녀의 공격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연구는 영유아와 청소년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

으로 이루어진 연구도 단순히 어머니가 자신

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 정서표현성이 아동

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며,

자녀가 어머니에게 부정적 정서표현을 보였을

때 어머니의 반응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가 긍정적인 정

서를 표현할 때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회피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처벌과 같

은 반응을 하기 쉽다. 이는 자녀의 분노표출

을 자극하거나 자녀로 하여금 죄의식을 가지

게 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

서 개인의 기질적 요소인 부정적 정서성뿐 아

니라 이에 대한 부모의 반응도 자녀의 정서적

반응이나 표현행동, 나아가 공격적 행동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성별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아동 행동발달 분야에서 성

별과 같은 유전적 요인은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 폭력이나 분노 등

위험요인에 반응하는 행동문제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

행연구(김연, 2010; 서미정, 2011; 오인수, 2014;

최재정, 2011; Owens, Slee, & Shute, 2000)에서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덜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을 직접적인 외현

화된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을 뿐 적대감이나

분노를 표출한다고 주장했다(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한기승, 2016; Frodi, Macaulay, &

Thome, 1977). 그러나 일부 연구(최선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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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공격성에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기질에서도 성차가 나타났다. 선행

연구(김순혜, 2003; 박지숙 등, 2009)에서 활동

성 차원은 남아 집단이 여아 집단보다 더 높

게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성 차원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김경

희, 2004)도 있었다. 쉽게 부정적인 정서를 느

끼는 정서성 차원은 여아 집단이 남아 집단보

다 더 높게 나타났다(문지윤, 임정하, 2011;

Buss & Plomin, 1986). 반면 또 다른 연구(김연

숙, 2005)에서는 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모두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아동의 성별

에 따른 기질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일관

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오지현, 2014; 임정하, 강현지, 박

선혜, 윤상희, 최정원, 2016)에서는 아동의 부

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남아를 자녀로 둔 어

머니들이 여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보다 과

민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코칭반응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또 다른 연구(Eisenberg & Fabes,

1994)에서는 여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남

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보다 아동의 부정적

인 정서표현에 대해 더 수용적이고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별

에 따라 공격성과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서 차이가 나타나므로

각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격성과 기질

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데 반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서는 남아를 자녀로 둔 어머

니가 여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보다 과민반응

을 보이고 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공격성에서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단

순히 기질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부정적 정서성

에 대한 반응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별 변인과 기질을

통제하고도 어머니의 반응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기질은

여러 유형의 사회적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

다(Lytton, 1990). 대부분의 연구(이주리, 2010;

Vitaro, Barker, Boivin, Brendgen, & Tremblay,

2006)에서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의 전반

적 양육태도 모두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

로 정서사회화의 측면에서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공

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상급학교에 대한

부담감, 학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스

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며, 발달단계상 2

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심리적 격동기’, ‘질풍

노도기’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충동과 공격성

이 나타난다. 이처럼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시

기상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 때 가장 빈번하게 정서적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어머니의 정

서반응은 아동의 표현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고유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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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질과 환경적 특성인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반응을 함께 고려

하여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는 것은 타고난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가정이

나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후

천적인 요인이 공격성을 줄이는 데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아동의 공격성

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성별, 기질,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영향력을 알아보

고자 한다. 나아가 성별과 기질을 통제한 후,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추

가적인 영향력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

응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

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아동상담 및 지도나 교육 프로

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바람직한 정서사회화교육을

제공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별에 따라 기질, 자녀

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공

격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성별에 따라 기질, 부정

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공격성 간

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성별과 기질, 부정적 정

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공격성에 미치

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생 366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에 소

재한 초등학교 6곳에 재학 중인 5∼6학년 398

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는 395부(99.2%)였다. 이들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29부를 제

외하고 366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남아가 175명, 여아가 191명이었다. 연

구대상 중 5학년이 168명, 6학년이 198명이었

다. 아동의 출생 순위는 첫째(42.6%)가 가장

많았다. 부모의 연령은 40세 이상 50세 미만

(부: 82.0%, 모: 80.1%)이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부: 57.4%, 모: 58.5%)

이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 관리

직(38.5%)이, 어머니는 가정주부(37.4%)가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기질 척도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한세영(1996)

이 번안하고 수정한 Buss와 Plomin(1984)의 EAS

(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기질 척도를

문지윤과 임정하(2011)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에 적합하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확인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성 5문항, 활동성

5문항, 사회성 9문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성은 쉽게 부정적 기분을 느끼는



아동의 성별 및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219

경향성을 의미하며, 활동성은 활력적이고 민

첩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특성을 말한다. 사

회성은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이와 함께 있

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

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형식으로 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정서성 .70, 활동성 .71, 사회성 .86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척도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

응을 측정하기 위해 오지현(2013)이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감정코칭 10문항, 과민반응

5문항, 감정축소 6문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감정코칭반응은 자녀가 부정적 정서

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수용

해주고 이해하며, 이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

도록 코칭해주는 반응을 말한다. 과민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인

정하기는 하지만 불안해하며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반응을 말하며, 감정축소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못

마땅해 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반응을

말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

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형식

으로 초등학생 자녀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해당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감정코칭반응 .91, 감정축소반응 .75, 과

민반응 .74로 나타났다.

공격성 척도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은아와

천성문(2013)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행동적 공격성 16문항, 적대감 8문

항, 분노감 6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행동적 공격성은 신체 및 언어적 공격성

행동을 의미하며, 적대감은 인지적 요인으로

타인이 악의를 가지고 있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에 대해 갖는 부

정적인 태도를 말한다. 분노감은 정서적 요인

으로 공격을 위한 생리적 각성과 준비성을 말

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형식으로 초등

학생이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Cronbach’s α 값은 전체 문항의 경우 .94, 행

동적 공격성 요인 .91, 적대감 요인 .90, 분노

감 요인 .83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7년 6월 서울에 소재한 초등

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5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자의

문항 이해정도나 응답방식의 어려움 등을 검

토하고 설문지 구성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그런 후 2017년 7∼8월 서울과 경기도 및 인

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5∼6학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39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

부하였다. 연구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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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설문방법 및 주의사

항, 예상 소요시간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

때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연구목적에

대한 정보와 연구결과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

다.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조사

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참여 학생과 협조 교

사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질문지 응답이 완료된 후, 연구자가 직접 방

문하거나 택배를 이용하여 395부(99.2%)의 설

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

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29부는 제외하였고 366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

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아동의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기질과 부정

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끝으로,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

는 성별과 기질을 통제한 후 부정적 정서표현

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성

별을 1단계 독립변인으로, 기질을 2단계 독립

변인으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

응을 3단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기에 앞서 Du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여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를 확인하였

고, 변인 간 상관계수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계수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에는 IBM

SPSS ver.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아동의 기질, 부정적 정서표

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공격성의 차이

성별에 따른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공격성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

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성별

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

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기질의 경우,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

응 중 과민 반응은 남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

의 집단(M = 2.74, SD = 0.71)이 여아를 자녀

로 둔 어머니의 집단(M = 2.37, SD = 0.77)보

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t = 4.91, p <

.001). 즉, 남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여아

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지나치게 보호

하려는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코칭반응이나 감정축소반응은 자녀

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끝

으로, 공격성은 남아 집단의 평균(M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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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n = 175) 여아 (n = 191)
t

M (SD) M (SD)

기질

정서성 2.70(.75) 2.67(.74) .40

활동성 3.62(.78) 3.47(.79) 1.87

사회성 3.72(.72) 3.64(.81) 1.04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감정코칭반응 3.59(.84) 3.45(.87) 1.51

감정축소반응 2.22(.71) 2.23(.75) -.05

과민반응 2.74(.71) 2.37(.77) 4.91***

공격성

행동적 공격성 1.92(.62) 1.65(.53) 4.63***

적대감 1.94(.84) 1.77(.76) 2.13*

분노감 2.48(.86) 2.60(.92) -.13

전체 2.04(.63) 1.87(.55) 2.79**

*p < .05. **p < .01. ***p < .001.

표 1. 아동의 기질, 어머니 반응과 공격성의 평균, 표준편차와 독립표본 t 검증 (N = 366)

SD = 0.63)이 여아 집단의 평균(M = 1.87, SD

= 0.55)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t =

2.79, p < .01).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행동적

공격성(t = 4.63, p < .001)과 적대감(t = 2.13,

p < .05)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정서적 측면인 분노감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2.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성별에 따른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전에 남녀 표본을 분리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공격성은 남아와

여아 집단 모두 기질의 정서성 차원(남: r =

.56, p < .001; 여: r = .54, p < .001)과는 유

의한 정적 상관을, 활동성 차원(남: r = -.33, p

< .001; 여: r = -.27,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성 차원은 남아 집

단의 경우, 공격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r

= -.37, p < .001), 여아 집단의 경우에는 유의

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공격성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남녀 집단 모두 정서성 차원

은 공격성의 정서적 측면인 적대감과 가장 강

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남: r = .50, p <

.001; 여: r = .48, p < .001), 활동성 차원(남: r

= -.33, p < .001; 여: r = -.27, p < .001)과

사회성 차원(남: r = -.36, p < .001; 여: r =

-.25, p < .001)은 적대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

다. 그러나 사회성 차원에서 남아 집단과 여

아 집단의 상관이 다르게 나타났다. 남아 집

단의 경우, 적대감(r = -.36, p < .001), 행동적

공격성(r = -.32, p < .001), 분노감(r = -.2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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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기질

1. 정서성 - -.22** -.26** -.04 .31*** .12 .47*** .50*** .49*** .56***

2. 활동성 -.27*** - .64*** .36*** -.02 -.24** -.27*** -.33*** -.25** -.33***

3. 사회성 -.24** .66*** - .30*** -.08 -.17* -.32*** -.36*** -.29*** -.37***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반응

4. 감정코칭반응 -.30*** .30*** .25** - -.01 -.58*** -.35*** -.34*** -.33*** -.40***

5. 과민반응 .18* .06 .06 .18* - .22** .17** .23** .20** .23**

6. 감정축소반응 .33*** -.25** -.21** -.62*** .19** - .32*** .34*** .33*** .38***

공격성

7. 행동적공격성 .42*** -.19** -.02 -.24** .14 .27*** - .53*** .65*** .90***

8. 적대감 .48*** -.27*** -.25*** -.38*** .10 .39*** .51*** - .62*** .81***

9. 분노감 .48*** -.24** -.10 -.35*** .09 .37*** .58*** .49*** - .84***

10. 전체 .54*** -.27*** -.14 -.38*** .13** .40*** .88*** .79*** .80*** -

주. 우상단: 남아표본(n = 175), 좌하단: 여아표본(n = 191)
*p < .05. **p < .01. ***p < .001.

표 2. 아동의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공격성 간의 관계 (N = 366)

< .001) 순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여아 집단의 경우에는 적대감(r = -.25, p <

.001)에서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행

동적 공격성과 분노감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공격성은 남아와 여아 집단 모두 부정적 정

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하위요인들과 유

의한 상관을 보였다. 공격성은 감정코칭반응

(남: r = -.40, p < .001; 여: r = -.38,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감정축

소반응(남: r = .38, p < .001; 여: r = .40, p

< .001), 과민반응(남: r = .23, p < .01; 여: r

= .13, p < .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

다. 공격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어머니

의 감정코칭반응은 남아 집단의 경우, 행동적

공격성(r = -.35, p < .001)과 가장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여아 집단의 경우에는 적대

감(r = -.38, p < .001)과 가장 강한 부적 상관

을 보였다. 어머니의 감정축소반응은 남녀 집

단 모두 적대감(남: r = .34, p < .001, 여: r

= .39, p < .001)과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보

였으나, 어머니의 과민반응에서는 남아 집단

과 여아 집단의 상관이 다르게 나타났다. 남

아 집단의 경우, 적대감(r = .23, p < .01), 분

노감(r = .20, p < .01), 행동적 공격성(r =

.17, p < .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

으나, 여아 집단의 경우에는 행동적 공격성,

적대감, 분노감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3.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

응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성별,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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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성별을 1단계 독립변인으로, 기질의 세

가지 차원을 2단계 독립변인으로, 부정적 정

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3단계 독립변인

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아동의 성별,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공격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성별을

투입한 모형 1의 설명력은 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 = 7.76, p < .01). 모형 2

의 경우도 설명력이 35%로 아동의 성별과 기

질이 공격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F = 47.95, p < .001). 모형 3의

경우도 설명력이 43%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모형으로 밝혀졌다(F = 38.30, p <

.001). 구체적으로 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

면 기질의 하위요인 중 정서성 차원(β = .44,

p < .001)이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데 가

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코칭반응(β = -.21, p < .001), 성별(β =

-.14, p < .01), 감정축소반응(β = .13, p < .05)

순으로 영향력을 보였다. 즉, 아동이 기질적으

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감정코칭반응을 보이지

않을수록,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부정적 정서

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감정축소반응을 많

이 보일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공격성의 하위요인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행동적 공격성의 경우, 모형 1의 설명력은

6%(F = 21.73, p ＜ .001), 모형 2의 설명력은

26%(F = 31.18, p ＜ .001)로 나타났다. 두 모

형 모두 성별과 기질이 아동의 행동적 공격성

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설명력은 30%였으며(F = 22.09, p ＜

.001), 정서성(β = .36, p ＜. 001), 성별(β =

-.23, p ＜. 01), 감정코칭반응(β = -.17, p ＜

.01), 감정축소반응(β = .08, p ＜ .05)의 순으

로 행동적 공격성을 유의하게 설명했다. 즉,

아동이 기질적으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감정코칭반응을 보이지

않을수록, 감정축소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아

동의 행동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적대감의 경우, 모형 1의 설명력은 1%(F =

4.54, p ＜ .05), 모형 2의 설명력은 29%(F =

37.00, p ＜ .001)로 나타났다. 두 모형 모두 성

별과 기질이 아동의 적대감을 유의하게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설명력은

36%였으며(F = 28.72, p ＜ .001), 정서성(β =

.38, p ＜ .001), 감정코칭반응(β = -.18, p ＜

.01), 감정축소반응(β = .13, p ＜ .05), 성별(β 

= -.11, p ＜ .05)의 순으로 아동의 적대감을

유의하게 설명했다. 즉, 아동이 기질적으로 정

서성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

했을 때 어머니가 감정코칭반응을 보이지 않

을수록, 감정축소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남아

들이 여아들보다 아동의 적대감이 높게 나타

났다.

분노감의 경우, 모형 1은 아동의 분노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모형 2의 설명력

은 25%(F = 30.18, p ＜.001)로 나타났다. 모형

3의 설명력은 32%였으며(F = 24.18, p ＜

.001), 정서성(β = .39, p ＜.001), 어머니의 감

정코칭 반응(β = -.18, p ＜.01), 감정축소반응

(β = .14, p ＜ .05)의 순으로 아동의 분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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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행동적 공격성 적대감 분노감 전체

B β B β B β B β

모형1

성별 -.28 -.24*** -.18 -.11* .13 .07 -.17 -.14**

R² .06 .01 .01 .02

F 21.73*** 4.54* 1.79 7.76**

모형2

성별 -.28 -.24*** -.19 -.12* .12 .07 -.18 -.15***

정서성 .32 .40*** .47 .43*** .54 .45*** .40 .50***

활동성 -.11 -.15* -.11 -.11 -.16 -.14 -.12 -.16**

사회성 .03 .03 -.12 -.12* .02 .02 -.02 -.02

R² .26 .29 .25 .35

∆R² .20*** .28*** .25*** .33***

F 31.18*** 37.00*** 30.18*** 47.95***

모형3

성별 -.28 -.23** -.18 -.11* .12 .07 -.17 -.14**

정서성 .28 .36*** .41 .38*** .48 .39*** .36 .44***

활동성 -.07 -.10 -.05 -.05 -.09 -.08 -.07 -.09

사회성 .04 .05 -.11 -.10 .05 .04 .00 .00

감정코칭반응 -.11 -.17** -.17 -.18** -.19 -.18** -.14 -.21***

감정축소반응 .06 .08* .14 .13* .17 .14* .10 .13*

과민반응 .04 .07 .07 .06 .04 .04 .05 .07

R² .30 .36 .32 .43

∆R² .04*** .07*** .07*** .08***

F 22.09*** 28.72*** 24.18*** 38.30***

주. 성별을 가변수화하여 투입함(남 = 0, 여 = 1)
*p < .05. **p < .01. ***p < .001.

표 3. 아동의 공격성 전체 및 하위요인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N = 366)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즉, 아동이 기질적으로

정서성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

현했을 때 어머니가 감정코칭반응을 보이지

않을수록, 감정축소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아

동의 분노감이 높게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성별에 따른 기질, 부

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공격

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아동의 성

별에 따라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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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반응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아동의 성별, 기질 및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

한 어머니 반응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

니의 반응과 공격성의 일부 하위요인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나, 기질

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서 남아를

둔 어머니 집단이 여아를 둔 어머니 집단보다

과민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를 둔 어머니들이 여아를 둔 어머니

들보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과민

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강현지, 임

정하, 2015; 김은경,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2007)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정서표현을 더욱 공격적이고 거칠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미정, 2011; 오지현, 조미

영, 2015; Chaplin & Aldao, 2013) 정서표현을

강하고 거칠게 하는 남아를 둔 어머니들이 여

아를 둔 어머니들보다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은 어머니의 과민반응에 대한

남아와 여아의 지각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

다. 선행연구들(김수희, 박성연, 2009; 채진선,

2007)에 의하면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와 정

서적 유대감 및 친밀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아의 경우 지나치게

불안해하며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반응을 유대

감이나 친밀감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과민반응

으로 지각하지 않는 반면, 남아의 경우 이와

유사한 어머니의 반응도 과민반응으로 지각하

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과 감정축소반응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

른 지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격성에서는 남아 집단이 여아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행동적 공격성과 적대감에서 남아 집단의

평균이 여아 집단보다 더 높았다. 이는 남아

들의 행동적 공격성이 여아들보다 더 높다

고 보고한 연구(장유진, 2007; 최재정, 2011;

Nivette, Eisner, Malti, & Ribeaud, 2014)나 남아

들이 여아들보다 적대감이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한세리, 2007)와 일치한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신

체적이며, 직접적인 형태의 행동적 공격성뿐

만 아니라 친구관계나 일상생활에서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욕설이

나 싸움 등과 같은 충동적인 표현이나 행동을

표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

각된다. DSM-5에서도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

행장애의 발병 빈도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며, 그 가운데서도 청소년기

이전의 적대적 반항장애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서 다소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5). 이

러한 결과의 일부 원인으로 생물학적인 차이

를 고려해 볼 수 있다(Maccoby, 1998). 즉, 공격

성은 남성에게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라

는 성호르몬과 관련이 있어 남아 집단이 여아

집단보다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일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남아들이 여아들보

다 평균적으로 낮은 정서표현 능력(심혜숙, 왕

정희, 2001; 장미선, 문혁준, 2006), 사회적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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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나 공감능력(김미진, 김리진, 2011; 유연경,

유미숙, 2012; 조은주, 정윤경, 2014; Auyeung

et al., 2009)을 보이는 것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정서적 능력이 제한된 아동

은 자신의 목표가 차단되거나 다른 아동의 공

격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표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공격

성을 보일 수 있다. 즉, 정서적 능력이나 사회

적 기술이 제한되어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감

정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을 하지 못

하고 자기주장을 공격적 형태로 표현하게 된

다고 볼 수도 있다.

둘째,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

니의 반응 및 공격성 간의 관련성은 남녀 아

동집단에서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일부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기질과 공

격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과 활동성은

남녀 집단 모두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

다. 이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김연숙, 2005;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과 일치한다. 아

동의 활동성은 남녀 집단에서 모두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일상생

활에서 활력적일수록 긍정적 정서가 높고, 부

정적 정서가 낮게 나타난 연구(김경희, 2004;

문지윤, 임정하, 2011; Hills & Argyle, 2001)와

맥을 같이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민첩하고 활

력적인 경우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Okun et al., 1984) 공격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사

회성의 경우 남아집단에서는 높을수록 공격성

이 낮게 나타났으나 여아집단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공격성의 관계는 남녀 아동

집단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남아 집단

과 여아 집단 모두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감정코칭반응을 많이 할수록 공격성

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지지적이고 공감적일수

록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

고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권연희, 이종희,

2005; 김연숙, 2005; Katz & Hunter, 2007)과 맥

을 같이한다. 반면,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자녀에게 감정축소반

응과 과민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의 공

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처벌

적이고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결과(Katz &

Hunter, 2007; Shortt et al., 2010)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엄격하고 통제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줄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와 불안을 증가

시켜 아동이 사회정서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

하게 한다는 Buck(1984)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볼 때,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반응을 많이 보일 경우,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

현에 대해 어머니가 불안해하며 자녀를 지나

치게 보호하려는 반응을 보이거나 못마땅해하

고 가치 없는 반응을 보일 경우, 자녀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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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서가 일어나는 상황과 어머니의 부정

적인 반응이 연합하여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Gottman, Katz, & Hooven, 1997). 이 때 자녀는

본인의 정서를 숨기고 억제하도록 학습하여

욕구불만이 생길 수 있으며, 정서반응이나 인

지적 평가가 왜곡되고 부정적인 정서에 예민

하게 되어 부적절한 행동 및 공격성으로 나타

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성별과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

쳤다. 성별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고, 성별을

통제한 후에도 기질의 정서성 차원은 공격성

에 영향을 미쳤으며, 기질을 추가적으로 통제

한 후에도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코칭반응과 감정축소반응은 아동의 공격

성에 영향을 미쳤다. 즉, 남아 집단이 여아 집

단보다, 아동이 쉽게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성향을 보일수록,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이해하지 않고 수용

하지 않을수록, 부정적 정서표현을 못마땅해

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수록 아동은 공격

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 차원은 공격성에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쉽게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성향일수록 아동이 공격성 및 문제행

동을 보인다는 연구(김연숙, 2005; 김지윤 등,

2008; 이주리, 2010)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Achenbach(1993)는 공격성 장애를 보

이는 아동의 특징적인 행동으로 질투, 과시,

고집, 짜증, 기분급변 등과 같은 정서적 요인

을 열거하였다. 쉽게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아동은 부정적인 정서에 쉽게 동요되어 그렇

지 않은 아동보다 더 많은 불안감 및 스트레

스를 경험할 수 있다.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아동은 외부 자극을 더욱 민감

하게 받아들여 공격성 및 문제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아동의 기질을 통제한 후에도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아동 후기는 발달단

계상 사춘기로, 화, 불안, 짜증과 같은 부정적

인 정서표현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때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Denham & Kochanoff, 2002)

에서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자녀

와 어머니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사회성이 향상되었으며, 공격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

격성이 타고난 개인적 특성인 기질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후

천적으로도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

니가 이를 이해해주고 수용하는 감정코칭반응

을 보일 때, 자녀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신

의 정서를 받아들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

할 수 있게 되어 공격성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감정코칭반응 및 지지적인 반

응을 보일수록 자녀가 적응력 있고 유능한 사

회적 행동을 발달시킨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인 정서표현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가

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감정축소반응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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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Gottman,

Katz와 Hooven(1997)은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

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비지지

적인 반응을 보이면 자녀는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

가 줄어들어 정서 유발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

하게 된다고 보았다. 불안이 높아지면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이

고 부적절한 표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Gottman et al., 1997).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

로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의 감정코칭반응은 아동의 공격성 및 문제행

동을 감소시키는 반면,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못마땅해 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

는 감정축소반응은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성별과 기질,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

는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

들이 공격성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행동적 공격성 요인

과 적대감 요인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력은 아

동의 정서성, 성별, 어머니의 감정코칭반응,

감정축소반응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쉽

게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성향이 높을수록,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

해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이해하지 않고 수

용하지 않을수록, 부정적 정서표현을 못마땅

해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수록 아동이 행

동적 공격성과 적대감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분노감 요인에서는 아동의

정서성, 어머니의 감정코칭반응, 감정축소반응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이 쉽게 부정

적인 기분을 느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

현에 대해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이해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못마땅해 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록 아동의 분노감이 높게 나타났다.

기질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 감정축소반응은 공통적으로 공격성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아동의 성별은 행동적 공격성 및 적대

감에는 영향을 미친 반면, 분노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 및 언

어적 공격성을 의미하는 행동적 공격성이나

인지적 공격성을 의미하는 적대감 수준은 남

아들이 여아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공격성을

위한 생리적 각성수준에는 성별이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여아가 남아보다 덜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을 외현화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내부에서 적대감이나 분노를 표출

한다는 주장(유안진 등, 2002: 한기승, 2016)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기보고식 응답자료를 수집하였다. 단일보고

자 방식이 갖는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후

다중보고자 방식, 즉 어머니와 아동 쌍 자료

를 바탕으로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격성의 경우 자기보고식 자료뿐 아니

라 관찰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다중자료가 수

집된다면 보다 과학적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아동의 기질적

특성인 부정적 정서성이 공격성에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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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으나, 정서성의 이러한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은 아동의 공격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따라서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현장이나 공격성 완화 프

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시에 개인의 기질적 특

성을 살펴본 후 각 기질에 적합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나 공격성을 완화시킬 수 있

는 활동을 접목시킨다면 아동의 공격성을 예

방하고 중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

다. 또한, 부모교육 현장에서는 자녀가 부정적

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이해하고 공

감해주며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는 감정코칭반응을 보이도록 안내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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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Gender, Temperament and

Mother’s Reaction to Child Negative Emotions on Child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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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ild aggression in relation to temperament and mother’s reaction

to child negative emotions. A sample of 366 children in the 5th or 6th grade in six elementary schools

participated. Temperament, mother’s reaction to child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were assessed by a

child-report using a set of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oys reported a higher level of oversensitive-reaction of their mothers than girls. Second, boys showed

greater physical aggression than girls. Third, there were bivariate associations among temperament,

mother’s reaction to child negative emotions and child aggression. That is, greater aggression was related

to higher negative emotionality, lower activity as well as sociability of the child. Also, greater aggression

was linked to less emotion-coaching reaction, more oversensitive reaction and emotion-minimizing reaction

of mothers. Fourth, child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explained by gender,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reactions to the child negative emotions. Th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assessing

negative emotionality of children and educating emotion coaching behaviors of mothers for reducing child

aggression.

Keywords: aggression, child, gender, temperament, mother’s reaction to negative emotion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018, Vol. 25, No. 4, 213-235

http://dx.doi.org/10.15284/kjhd.2018.25.4.213


